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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역 A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와 구조방
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인공지능 수용의도와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효능감의 개인효능감, 결과기대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공지능교육 인식은 인공지능 수용의도와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효능감의 개인효능감, 결과기대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
성과 인식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
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on the inten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rom the 
influence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this, a study 
was conducted with 116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niversity
A in Chungcheong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5.0 and AMOS 23.0. The following are the main findings. First, the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ersonal efficacy from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and from 
outcome expectations. The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hav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cceptance and the personal efficacy from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and from outcome expectations.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and the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econd, the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tatistically direct influence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and the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and it indirectly affects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in this proces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partly mediates the effect of the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on perceived 
usefulness of, and the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basic data for suggesting ways to revitaliz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hu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oftware education in helping to train talented people who will lead future society and who will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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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에서 세계 첫 A.I. CEO 탄생’ 최근 우리의 이목
을 집중시킬 만큼 인공지능 세상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
다. 인공지능시대는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요한 과제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 2020년 코로나19는 전 세계
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야기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을 
발생시켰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의 플랫폼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온라
인 교육플랫폼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며,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2]. 현 정부가 교육 분야의 국정과
제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과 
소프트웨어(soft ware 이하, S.W.)교육의 필수화를 강조
하고 있는 것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적
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학습공간은 점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메타버
스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
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A.I.와 
S.W.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필수적인 역량
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을 통해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A.I. 교육환경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사가 아닌 역량중심의 멘토 역할을 통해 혁
신적인 학습에 중점을 둘 수 있다[3]. 초·중·고는 2025년
부터 적용되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 A.I. 관
련 교과목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4]. 교사는 사회변
화에 따른 환경에 알맞은 교수자의 역할을 요구받는데, 
이제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5]. 이는 교사의 인공지식에 대한 부족한 지
식이 인공지능교육을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야기하
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6].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기관 역시 인공지능 교육 도입의 
교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의 A.I. 연수가 
재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A.I. 동화 등이 학습
에 활용되면서[7] A.I.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교
육환경의 발전은 유아들이 가상공간에서 더 많은 교육적
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유아교사
가 A.I.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학은 교원양성 과정을 통해 예비유아교
사로서 지식 뿐만 아니라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8].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A.I.와 S.W. 교
육을 강조하는 것은 전공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A.I.와 
S.W.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4]. 

인지된 유용성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믿음으로[9]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
된 유용성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특정 과제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아교사
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의도는 높
게 나타난 연구결과로 볼 때[10] 유아교육현장에 인공지
능교육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수용의도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간의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인식은 사물과 현상에 대해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태도에 영향을 
주어 교육현장 적용 가능성에 긍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를 보면, ‘들어본 내용은 있으나, 이를 설명
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11].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결과를 보면, 낮은 이해도와 자존감
을 가지고 있었다[12].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라는 맥락에
서 유아교사의 ICT에 대한 인식은 현장 적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3]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역시, 
현장적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기존의 신념과 상
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동안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예비유아교
사를 대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
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용성은 사용의도와 연관이 있고[9] 유치원 교사가 지각
하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의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0]. 인지된 실제 사용이 유용
하다 판단할수록 직무 성과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9] 인공지능의 수용의도와 인지된 유용성은 밀접
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주지하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미흡하지만, 대체로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용성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인공지능교육을 활성화 하
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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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의도는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에[15] 실제 사용을 추측하는 중요한 요
인이다[16]. 수용의도는 현상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이용의 예측력이 증가할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사용
의도는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9]. 때문에 인공지능 수용의도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S.W.는 코딩교육 등 컴퓨팅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정보통신 기술(ICT) 능력을 이끌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활용역량을 함양하는데 유용하
다. 그러나 교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
지 않는 다양한 이유 중 A.I. 기반 솔루션 사용에 대한 
컴퓨터 전문 지식 부족으로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저하되
는 등[17,18] 개인장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은 
교수과정에서 S.W. 사용에 불안으로 나타나 현장적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19]. 

효능감은 자신감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높은 효능감은 시스템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20]. 교사효능감은 새로운 기술을 수
용하고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으로[21] 컴퓨터 매체를 통한 자기효능감은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2]. 즉, 교사의 
S.W. 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은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S.W. 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온라인 시스템
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교사효능감과 A.I. 기술 활용 학습 인식은 정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3]. 고등교사를 대상으로 효능
감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4] 교사효능감은 A.I. 기술 활
용 학습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의 매개변인
이 이미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25] 인공지능의 수용의도
가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변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이

루어졌지만, 예비유아교사를 대상[11,13,23]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11]와 인공지능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3]. 또
한, 디지털 기술 인식에 따라 교육환경 현장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결과가 밝혀 진 바 있다[13]. 다음으로 예비교
사 대상 선행연구를 보면, S.W. 교육 교수효능감과 A.I.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26]와 A.I.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4]. 유아교사[10,27-29] 또는 
초·중·고등교사[1,3,6,17-19,21,22,24,30]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현장적용에 필요한 적
합한 교육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
고 있었으며, A.I.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
를 시도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필요
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비유아교사가 입학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에
서 유아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A.I.와 S.W.를 강화시킴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의 구성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영
향을 주는 과정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수용의도, S.W. 교육 교수효능감,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둘째,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
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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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충청권역 A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16명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성
별, 나이, 학년, A.I. 교육, S.W.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Table 1 참조).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2 1.7

Female 114 98.3

age 

19 years old 1 0.9

20 years old 39 33.6
21 years old 35 30.2

22 years old 34 29.3
23 years old 4 3.4

aged 24 or more 3 2.6

grade

freshman 43 37.1

sophomore 34 29.3
junior 39 33.6

 A.I.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yes 36 31.0

no 80 69.0

 S.W. education
(soft ware)

yes 13 11.2

no 103 88.8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6)

성별을 보면, 남자 2명(1.7%), 여자 114명(98.3%)으
로 여자가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
한 나이를 보면, 20세 39명(33.6%)으로 가장 많이 응답
하였고, 21세 35명(30.2%), 22세 34명(2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3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39명(33.6%), 2학년 34명(29.3%) 순으로 나타났
다. A.I. 교육 유무를 알아본 결과 36명(31.0%)은 교육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80명(69.0%)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W. 교육 유무를 알아본 결과 
13명(11.2%)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3명
(88.8%)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인공지능 수용의도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Venkatesh와 Morris, Davis, Davis[31]가 사용한 것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수용의도를 알아
본 문항[32]을 검토한 후, 예비유아교사의 인공지능 수용
의도를 알아보았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용의도가 많아 이를 유아교육현장
에 적용할 의향이 높다고 해석한다. 총 5문항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86으로 나타났다. 

2.2.2 S.W. 교육 교수효능감 
본 연구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

여 초등학교 교사의 S.W. 교육 교수효능감을 알아보고자 
개발한 측정 도구 30문항[33]을 예비교사에 알맞게 25
문항으로 수정한 문항[26]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
도 총 25문항으로 개인효능감(16문항)과 결과기대(9문
항)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S.W.에 대한 교
수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개인효능감 .959, 결과기대 .833으로 
나타났다. 

2.2.3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 A.I. 교육에 대한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인지된 유용성을 분석한 것[9]을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 코딩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을 알아본 문항[32]을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높아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한다. 총 4문항으로 내
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57로 나타났다. 

2.2.4 A.I. 교육 인식 
본 연구에서 A.I.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

여 30문항으로 척도 개발하여 사용한 것[30]을 중복문항 
등을 제외한 관심도, 필요성, 사회 및 교육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중점으로 알아보기 위해 5문항으로 수정한 문항
으로[26] 분석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A.I.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해석한다. 총 5
문항으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644로 나
타났다. 

위에 제시한 연구변인인 인공지능 수용의도, S.W. 교
육 교수효능감,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 
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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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 2-2. 3. 4.

1.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1

2-1.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 
personal efficacy 

.183* 1

Table 4.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n=116)

　 Cronbach's α number 
of iteam 

1.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886 5

2-1.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personal efficacy .959 16

2-2.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outcome expectation .833 9

3.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757 4

4.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644 5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of research tools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 년도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에 내용을 반영하고자 2022년 8월 1일부
터 15일까지 팀티칭에 참여한 연구진과 인공지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8월 20일 교육학 박사 이상 2명
에게 설문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상이 없
다고 판단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8월 29일부터 9월2일까
지 충청권역 A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연구참여에 
희망하는 연구대상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
였다. 총 119부를 회수하였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설문
지 동의함에 체크한 설문지 116부(97.8%)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A.I. 교육, S.W. 교육으로 구분하여 빈도와 %로 알
아보았다. 둘째, 연구변인인 A.I. 수용의도,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및 인식,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왜도와 첨도로 
정규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넷
째,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매개효
과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다. X2, X2/df, RMSEA, 
SRMR, NFI, IFI, TLI, CFI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
다.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
변인인 A.I. 수용의도, S.W. 교육 교수효능감, A.I. 교육
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 변인의 경향성과 정규성
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M SD skewness kurtosis
1.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3.62 .71 .087 -.560

2-1.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personal efficacy 2.44 .75 -.091 -.460

2-2.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outcome 
expectation

3.55 .56 -.567 2.174

3.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3.65 .59 -.831 2.738

4.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3.15 .59 .169 1.019

Table 3.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116)

A.I. 수용의도 평균은 3.62점(SD=.71)이고, S.W. 교
육 교수효능감 하위영역의 평균은 개인효능감 2.44점
(SD=.75), 결과기대 3.55점(SD=.56)으로 나타났다.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평균은 3.65점(SD=.59), 
A.I. 교육 인식 평균은 3.15점(SD=.5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은 S.W. 교육 
교수효능감 중 개인효능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왜도는 -.831부터 .169범
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560부터 2.738범위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A.I. 수용의도, S.W. 교육 교수효능감,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 간의 관계

A.I. 수용의도, S.W. 교육 교수효능감, A.I. 교육에 대
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
관계로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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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

indirec
t effect

total 
effect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392* .392*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376* .134* .510*

Table 7. The total and direct/indirect effect results

　 1. 2-1. 2-2. 3. 4.

2-2.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 
outcome expectation

.367** .343** 1

3.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510** .132* .463** 1

4.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412** .195* .470** .635** 1

**p<.01, *p<.05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A.I. 수용의도
(r=.510,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S.W. 교
육 교수효능감의 개인효능감(r=.132, p<.05), 결과기대
(r=.463,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I. 교육 
인식은 A.I. 수용의도(r=.412, p<.01)와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고,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개인효능감
(r=.195, p<.05)과 결과기대(r=.470, p<.01)와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 간의 정적 상관관계(r=.635, p<.01)가 나타났다.

3.2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
    효능감의 매개효과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
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1.327(df=2, p=.515), 
X2/df=.663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RMSEA=.000으로 나타
났으며, SRMR=.0163, NFI=.991, IFI=1.005, TLI=1.024, 
CFI=1.000으로 매우 양호한 적합도 지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Table 5 참
조). 

X2(df) X2/df RMSEA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1.327(2) .663 .000 .0163 .991 1.005 1.024 1.000

Table 5.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A.I. 수용의도는 S.W. 교육 교수효능감(β=.392, p<.05),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β=.376, p<.001), A.I. 

교육 인식(β=.256,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W. 교육 교수효능감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β=.342, p<.01)과 A.I. 교육 
인식(β=.399, p<.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Table 6 참조). 

　path Β β S.E. C.R. P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

intention 
to accept 
artificial 

intelligence

.150 .392 .072 2.079 .038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310 .376 .082 3.771 ***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211 .256 .089 2.364 .018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735 .342 .270 2.722 .006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861 .399 .300 2.865 .004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
personal efficacy 

←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1.000 .364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_

outcome expectation
1.937 .942 .829 2.336 .020

***p<.001

Table 6.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
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
(bootstrap)으로 분석하였다.

A.I. 수용의도는 S.W. 교육 교수효능감에 직접적(β
=.392, p<.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직접적(β=.376, p<.05), 
간접적(β=.134, p<.05)으로 영향을 주고, A.I. 교육 인식 
역시 직접적(β=.256, p<.05), 간접적(β=.156, p<.05)으
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W. 교육 교수효능감
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β=.342, p<.05)과 
인식(β=.399, p<.05)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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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

indirec
t effect

total 
effect

education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256* .156* .412*

perceived useful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342* .342*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399* .399*

*p<.05

본 연구에서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구조모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 Structural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A.I. 수용의도가 A.I. 교육
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연구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첫째,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A.I. 수용의
도와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개인효능감, 결과기대 간
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I. 교육 인식은 A.I. 수
용의도와 S.W. 교육 교수효능감의 개인효능감, 결과기대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I. 교육에 대한 인지
된 유용성과 인식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유치원 교사의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의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기존 연구결과[10]와 일치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용성은 사용의도와 연관이 있고[9], 긍정적인 인식은 
유용성과 관련성이 나타난 연구결과[14]와 함께하는 것
이며, 교수효능감과 A.I. 기술 활용 학습 인식이 정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23]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연구변인
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
교사들은 A.I.와 S.W.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
성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I. 수용의도가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S.W. 교육 교수효능감
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고등교사를 대상으로 효능감은 A.I.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24]를 지지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A.I. 기술 활용 학습 인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23] 교사효능감의 매개변인
을 검증한 연구결과[25]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S.W. 교수 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A.I. 수용의도는 3.62점, A.I. 교육에 대한 인지된 유용
성은 3.65점으로 다른 연구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A.I. 교육에 대
한 인지된 유용성(M=3.85) 및 수용의도(M=3.79)와 비
슷한 결과[10]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A.I. 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S.W. 교육 교수효능감
의 개인효능감이 2.44점으로 중위값보다 낮은 평균점수
가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S.W. 교육에 대한 교수효
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S.W. 수업방법에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
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코로나19가 장
기화 됨에 따라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ICT 방법을 숙지
하여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미미한 수준
이다. 예비유아교사 역시 현장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기존 대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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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모의수업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을 거점
으로 전문가 특강지원과 현장교사와의 연계를 통한 멘토
-멘티 공동체 학습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둘째, A.I. 역시 디지털 환경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볼 
때, ICT 중요성과 유아의 스크린 타임 간의 상충되는 부
분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29].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유아교사는 디지털 사
회에 유아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28].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 
교원양성 시기부터 올바른 ICT 활용과 현장의 적용 범
위, 정보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A.I. 교육의 지원을 위
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27]은 대학의 교원양성 학과
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ICT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교과와 비교과 등 다채로운 학습과 연수 등을 지원해 줌
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고, 테크놀로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2,28]. 따
라서, 교육과정 계획 시, 이를 고려하여 팀티칭을 통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을 접목시켜 융합교
육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활성
화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W. 교
육 교수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
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권역 A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재학생들을 연
구대상으로 다음 년도 교육과정에 연구결과의 내용을 반
영하고자 교육과정 환류에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추
후, A.I.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
석에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A.I. 관련 연수 및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A.I.에 대한 관심과 신념이 
높고,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응답한 바 있다[27].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본 연구에서도 A.I. 학습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경험에 따른 차이가 발
생한 것은 A.I. 환경의 노출이 많을수록 그리고 경험이 
학습으로 연결이 될 때, A.I. 교육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
로 인식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의도적인 행동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34] A.I. 수용의도 역시 연구대상이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즉,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A.I.에 대한 인식
과 수용의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
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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